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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  국내 2,000대 기업 및 공공기관

조사 대상  제안․소그룹활동 관련 담당자

최소 샘플 수  국내 352개 업체 

조사방법
 ① 설문지 배포 : 우편 및 E-mail

 ② 설문지 수거 : 우편 / E-mail / FAX 등 가능한 모든 방법

샘플 확보

 ① 우편 발송 시 공문 작성하여 동봉한다.

 ② 우편 발송 후 담당자 확인하여 우편 수신 확인

 ③ 미달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응답률 최대로 높임

조사기간  2013년 7월 1일 ~ 2013년 8월 31일

2013 한국제안․소그룹활동 실태조사는 국내 2,000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소 

샘플 수는 국내 35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대상은 제안 및 소그룹활동 담당자이다. 본 조사는 회사 

개요 및 제안활동 부문과 소그룹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됐다. 제안활동 부문에서는 제안활동 운영형태 및 

2012년도 연간 실적 등이 조사되었고, 소그룹활동 부문에서는 소그룹활동 운영형태 및 2012년도 연간 실적이 

조사되었다. 

2013 한국제안․소그룹활동 실태조사는 크게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해 분석되었는데, 제조업은 화학, 

전기전자 업종을 포함, 총 12개 업종으로 나누었다. 제조업의 응답 기업 수는 247개 기업이었다. 비제조업은 

전기가스, 건설, 종합금융, 서비스, 공공서비스, 유통 등 총 6개 업종으로 분류했다. 전년도 참여 기업 성향과 

비슷하게 R&D센터, 대학, 통신, 전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참여가 있었으며, 업종별로는 공공서비스업과 

서비스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응답 기업 수는 총 105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한국제안활동협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제안․소그룹활동 실적조사의 참여 수치는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비제조업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던 초기와 현재의 수치를 비교해볼 때 활성화 

여부를 떠나 제안활동이 이제 전 업종에 걸쳐 공히 혁신활동의 기반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조업은 참여 기업이 줄었다가 재상승하는 등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비제조업의 참여 수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제조업이 오랜 제안제도의 시행 속에 혁신활동의 유행에 따라 여타의 

혁신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인식하다가 다시 제안활동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고 있는 반면에 제안의 역사가 

짧다고 할 수 있는 비제조업에서는 모든 혁신활동의 기본을 제안활동으로 새롭게 인식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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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활동 조사 결과

  최적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안의 융합(Convergence)이 필요하다

  국내 제안활동의 역사가 반세기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에서 전파된 제안활동은 기존 제조업 현장 중심의 활동

을 한 단계 끌어 올린 주역으로 1980~90년대까지 많은 각광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시스템화된 현장 내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있어 개인 역량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또한 각종 문

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툴의 유행으로 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실태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반

영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성장 동력이 바로 구성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조직 속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한 갖가지 묘책이 

제시되었다. 이에 제조업은 물론이고 비제조업에서도 제안활동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

내 전 업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제안활동은 IT 개발로 인한 제안 전산시스템의 활발한 구축과 더불

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사회적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다.

요즘 한국 사회 최대 화두는 경제침체를 극복할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창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의력 있는 개인, 창의력 있는 사회, 창의력 있는 기업만이 미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가진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창의’는 사전적 의미로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을 생각하여 냄, 또는 그 의견’을 뜻한다. 하지만 

제안활동을 기반으로 한 ‘창의’는 무(無)에서 유(有)가 아닌 유(有)에서 유(有)를 만드는 것, 즉 주어진 것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남들과는 다른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의’다. 이제 제안활동은 최적의 경영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창의력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지식창조를 통한 조직 역량강화를 추구하는 CoP, 

학습조직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활동들과도 융합(Convergence)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회답 기업 수, 인당 제안건수, 참가율, 채택률, 실시율, 인당 포상금 등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

다. 이에 비해 제안 1건당 상금액, 인당 추진예산 총액, 1건당 경제효과금액, 효과지수는 낮아졌다. 2013년 제

안활동에 대한 관리 지표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비제조업의 채택률이 전년 40.7%에서 50.4%로 성장했다

는 점이다. 이것은 비제조업의 제안의 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제조업의 채택률은 전년 75.4%에서 

71.5%로 조금 하락하였다. 비제조업의 실시율도 33.0%에서 36.3%로 성장했다는 것은 제조업 중심의 제안활동

이 비제조업에 이르기 까지 활성화 되어가는 것으로 의미 있는 지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안활동은 지극히 

제조업 중심이었고, 제안의 내용도 원가절감,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비제조업의 

제안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 향상, 작업시간 단축, 업무효율화, 디자인 개선에 이르기

까지 제안활동이 확산되어 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제안활동이 직장인의 업무

개선을 통한 지식근로자의 육성과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점이 고

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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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실태 분석

인당 8.5 건의 제안 인당 건수 기록

제안활동 실태조사 종합 집계 결과 총 제안 제출 건수는 2,285,863건으로 인당 8.5건의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인당 제안 건수 8.1건 보다 약간 상승된 모습이다. 이는 제안활동이 사원들에게 

일상 활동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고 My Job Idea 중심의 제안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안활동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은 전년도 1.4건으로 전년 2.4건 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은 전년도 

11.8건에서 13.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2000년 이후 제안제도를 새로 도입했거나 제도들 정비하여 재추진한 기업이 조사기업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제안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안 된 기업이 절반이 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아직 제안의 성과를 맛보지 못한 기업이 그 만큼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제조업에서 종이목재, 화학, 의약업, 비금속광물, 기타제조 등이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계, 

전기전자, 의료정밀, 음식료, 섬유의복은 하락하였다. 제안활동이 제조 기업에서 혁신활동의 한 축으로 정착화 

되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제안활동의 주안점이 양의 증가에서 질적인 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겠다. 특히 이 중 일부 기업에서는, TQM, TPM, 6시그마 

활동 중 일부분으로 진행하던 제안활동을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사원 즉 지식 근로자를 

육성해 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전환시키고 있기에 추후 더욱 업그레이드된 활동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제조업은 인당 제안건수, 참가율, 실시율 등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채택률은 전년도 

75.4%에서 71.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전년에 비해 채택률, 실시율이 증가한 반면 인당 

제안건수, 참가율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는 제안활동이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제안건수와 참여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은 1인당 건수는 11.8건에서 13.9건으로, 참가율은 59.0%에서 75.2%로 상승하였으며, 채택률은 

75.4%에서 71.5%로 실시율은 79.8%에서 74.4%로 하락하였다. 이는 제안의 양은 증가했으나 질은 떨어지는 

현상, 즉 양과 질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제안 추진자들은 

제안활동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안자들의 제안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제안활동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나 교육 없이 그저 제안 제출만을 강요하지 말고 제안자의 제안 참여 마인드 함양 및 

제안 스킬과 관련된 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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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13

비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종합금융 서비스
공공

서비스
유통

비제조업

평균

회답기업 수(사) 352 7 6 9 26 48 9 105

유자격 수(건) 270,227 2,384 6,853 13,525 52,599 34,267 7,910 117,538

총 제안 건수(건) 2,285,863 2,898 19,380 34,688 51,389 36,480 24,246 169,081

인당 제안 건수(건) 8.5 1.2 2.8 2.6 1.0 1.1 3.1 1.4

참가율(제안참가인수÷유자격수

×100)(%)
54.6 49.3 34.6 68.4 13.2 29.9 34.8 27.8

채택률(채택 건수÷

총 제안 건수×100)(%)
70.0 178.2 2.8 22.4 100.0 26.9 43.1 50.4

실시율(실시 건수÷

총 제안 건수×100)(%)
71.6 33.5 1.1 15.7 93.5 10.0 12.5 36.3

인당 포상금(원) 112,317 63,181 45,082 7,798 43.977 40,550 10,617 30,654

제안 1건당 상금액(원) 7,252 25,617 5,511 2,078 5,958 11,370 1,204 5,934

인당 추진 예산 총액(원) 22,228 21,856 9,688 4,658 5,009 19,209 5,124 9,731

실시 1건당  경제효과금액(원) 625,406 1,621,136 100,368,644 9,510,380 690,833 19,615,301 1,450,231 3,006,329

효과지수(배) 61.7 21.2 203.9 718.0 108.4 173.2 150.8 184

제조업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의약업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수

장비

의료

정밀

기타

제조

제조

평균

27 4 6 47 9 8 28 22 32 28 3 33 247

12,137 2,586 435 15,583 1,569 783 6,198 14,101 11,901 78,890 566 7,940 152,689

145,760 42,353 4,753 474,688 62,660 9,560 92,258 38,484 103,041 100,475 25,602 117,148 2,116,782

12.0 16.4 10.9 30.5 39.9 12.2 14.9 2.7 8.7 12.7 45.2 14.8 13.9

49.1 58.7 46.9 64.1 57.7 57.1 67.2 53.3 49.8 93.9 90.6 45.7 75.2

56.2 89.5 167.2 41.0 55.0 51.4 58.7 57.5 70.8 87.9 89.6 85.7 71.5

40.7 74.0 126.5 58.9 71.4 51.7 71.7 99.8 54.4 88.5 87.7 68.5 74.4

979,801 171,978 445,324 246,837 254,511 159,695 185,889 37,968 59,266 34,033 135,126 719,585 135,586

40,063 6,164 19,113 5,195 3,676 7,467 8,386 7,412 3,406 2,521 2,708 22,310 7,357

53,638 38,670 87,251 139,753 10,325 0 146,919 9,709 14,961 3,702 33,392 329,106 31,849

593,012 260,135 111,273 395,869 65,402 8,629 501,125 432,351 2,670,482 499,051 107,494 465,785 532,605

6 31 7 45 13 1 43 58 426 175 35 14 54

참가율이 높아져야 인당 제안건수, 채택률, 실시율도 동반 상승한다.

  제조업은 1인당 건수는 11.8건에서 13.9건으로 약산 상승하였고, 또 인당 포상금은 6만8천원에서 

13만5천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참가율은 증가, 채택율과 실시율, 예산총액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제안의 양에 비해 질이 저하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제안의 질이 떨어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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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율과 실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안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택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채택율과 실시율이 올라가도록 좀 더 현실성 있고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안자들의 제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안 역량개발 교육이 

필요하다.

  반면 전년도 실시 1건당 경제효과금액이 678,041원에서 532,605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제안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1건당 경제효과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추정해본다. 반면에 음식료업, 

철강금속, 운수장비업의 제안 1건당 상금액은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화학 업종은 전년 

1,689,163원에서 395,869원으로 크게 감소한 면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조업 제안활동이 인당 제안건수, 

참가율이 증가 하면서 제안의 양은 증가 하였으나 단순 제안이 많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비제조업은 실시 1건당 경제효과금액이 1,329,591원에서 3,006,329원으로 급상승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는 

제안 활성화를 위해 비제조업이 인센티브를 높여 사원 동기부여에 노력했다는 반증이고 그 결과 고등급 

제안들이 많이 발굴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비제조업의 제안활동 저변확대와 제안의 

일상화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비제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참가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니 채택률이 40.7%에서 50.4%로 상승하였고, 실시율이 

33.0%에서 36.3%로 상승한 것은 금년도의 가치 있는 수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안활동은 늘 

제조업 중심이었고 비제조업의 제안 활성화는 요원하기만 하였다. 제안활동이 원가절감을 추구하는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개발, 매출증대, 고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 관리기술 향상 등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명실상부한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긍정적 성과를 갖게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향후 비제조업의 제안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제조업에 맞는 제안 착안방법, 문제해결방법, 

유형 및 무형효과 파악 방법, 비제조업에 맞는 심사 프로세스 및 심사 척도 등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영 시대의 제안활동은 제반 경영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보다 창조적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낭비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서 개선하는 원가절감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위한 도전적 과제를 발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안해 내는 

혁신 시스템으로 재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금융업의 제안 건수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

  제안활동의 인당 건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료정밀(45.2건), 의약업(39.9건), 화학(30.5건), 섬유의복(16.4

건), 화학금속(14.9건)으로 나타났다. 인당 건수 42.0건으로 의료정밀 분야의 인당 건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

데, 의료정밀 업종은 작년에도 42.0건으로 수위를 차지했었다. 기계, 전기전자의 제안활동이 주춤하는 반면 섬

유의복, 화학, 의약업은 작년에 이어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이는 몇 년간의 꾸준한 개선활동의 결과로 여겨진다. 

즉 매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좋은 아이디어의 선별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제안을 지

속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조업의 인당 제안건수 하락은 제조업의 제안활동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활성화 전락의 부재의 결과  

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을 

배양 시켜야 할 것 같다. 제조업체는 자사의 혁신활동과 연계된 과학적 관리기법의 적용과 Work Process 

Model Analysis 기법, Vidual Idea Meeting 기법, Q-Cost 기법, Eagle Eyes 활동 등 새로운 제안 즉 창출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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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인당 건수 상위 20사

회사명 인당건수(건) 회사명 인당건수(건)

조비 울산공장 264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59

경농 258 삼성정밀화학 57

현대제철 당진공장 143 벽산 화성공장 51

삼성토탈 117 삼성테크윈 제3공장 49

현대중공업 101 신도리코(아산공장) 45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94 남양유업(주) 45

벽산 익산공장 92 금호피앤비화학 43

인지디스플레이 91 진유원 42

한라비스테온공조 70 코오롱글로텍 40

남양유업 경주공장 65 케이씨씨 전주2공장 40

2012                                  인당 건수 상위 20사

회사명 인당건수(건) 회사명 인당건수(건)

케이이씨 432 코오롱글로텍 85 

경농 417 인지디스플레이 64 

조비 울산공장 190 삼성테크원 제3사업장 63 

금호석유화학 울산합성수지공장 189 남양유업 경주공장 62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134 서울우유협동조합 거창공장 60 

삼성토탈 130 삼양밀맥스 아산공장 57 

코스틸 127 한국번디 56 

하림 118 효성 용연2공장 52 

극동건설 89 희성화학 창원공장 50 

북센 87 애경산업 49 

등을 도입하여 제안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종합금융은 작년 1.0건에서 2.6건으로 상승했으나, 전기가스, 서비스, 건설, 공공서비스, 유통 업종 등에서 인

당 건수는 소폭씩 하락했다. 

  칼 알브레히트는 서비스란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자가 한일’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고객에게 더 많은 이

익을 주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려고 힘쓰고, 고객의 요구에 불일치하는 업무는 지속적 개선을 해 나

간 노력의 결과가 서비스 업종의 제안활성화로 이어진 것 같다. 고객만족도(CSI), 고객의 소리(VOC), 고객접점 

분석(MOT), 고객 컴플레인 개선 등을 통한 제안활성화는 제안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고 서비스 만족

과 업무효율화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인당 제안건수 3000건 이상 기업도 2곳

  금년도 인당 제안 건수 상위 20사를 살펴보면 제조업인 조비 울산공장이 인당 264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최저 수준의 인당 건수 기업 수가 감소하고, 31건 이상인 회사도 14.7%에서 14.9%로 증가한 것은 제안이 활

성화된 회사는 더욱 더 인당 건수를 높여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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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당 제안건수가 제안활성화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한사람의 제안자가 해낼 수 있는 제안의 열정을 가늠

해 보는 지표이기에 시선을 모으게 된다. 이제는 현장에서 제안거리가 제한되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는

데, 이러한 기록의 경신은 제안이 일상 생활화 되어 있으며, 제안자 자신의 업무중심의 제안(My Job Idea)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이외에도 전년도 2위였던 경농이 258건으로 순위 변동 없이 2

위 자리를 지켰으며, 삼성토탈은 117건으로 전년도 6위에 이어 금년에도 4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기업은 화학

업종으로 실시율이나 채택률 등 다른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여 국내 제안활동의 벤치마킹 사업장으로 손색

이 없다. 

 다만 인당 제안 건수 100여 건이 넘는 기업의 몇몇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에게도 나름

대로의 고민이 있었다. 바로 좀 더 많은, 높은 수준의 고등급제안의 창출이다. 제안활동이 활성화된 기업들의 

가장 공통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전적으로 유형 효과로만 인정되는 실시제안으로만 무게중심을 

둔 데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의 사장을 큰 손실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치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추후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제안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있는 기업도 여럿 있었다. 예상컨대 당분간 제안의 형태는 아이디어제안에서 실시제안으로, 실시제안에

서 다시 새로운 제안으로 한 단계 뛰어오르기 위한 과도기적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활성화된 기업

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기존 침체기에 빠진 기업들에게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새로운 제안을 접목

시킬 수 있는 실험의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율 증가, 채택률, 실시율 소폭 감소

  전년대비 제안 참가율(75.2%)은 증가, 채택률(71.5%)과 실시율(74.4%)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

가율이 증가했다는 상황은 제안 참여에 대한 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벤트와 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동기부여의 방법을 통해 제안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낸 결과로 보여 진다. 특히 조직원들이 제안에 대

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조직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과 조직문화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기에 참가율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업종별로 참가율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참가율은 75.2%(전년 59.0%), 채택률은 71.5%(전년 75.4%), 실시율

은 74.4%(전년 79.8%)이고, 비제조업의 참가율은 27.8%(전년 33.0%), 채택률은 50.4%(전년 40.7%), 실시율

은 36.3%(전년 33.0)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 대비 제조업은 채택률과 실시율이 하락하고, 비제조업은 참가율은 

다소 떨어졌으나 채택률, 실시율 모두 상승 했다. 제조업이 실시율이 하락한 것은 외부환경에 대한 변화로 혁신

활동이 위축된 상황이 반영되었고 새로운 제안 착안점을 찾는 능력배양 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비제조업은 채택률, 실시율이 상승되는 값진 수확을 이룩하였다. 이제 비제조업에서도 제안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 혁신활동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그 결과가 지표로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비제조업의 제안활동이 제안을 도입하여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컸고 기업 차원의 지대한 노력이 선

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제조업의 서비스 업종은 인당 제안건수(1.4건)는 비록 낮은 편이지만 채택률과 실시율이 향상된 것은 고무

적인 현상이다. 종래 서비스업은 제안이 건의나 단순제안에 머물러 있어 채택률이 낮고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실시가 어렵다는 인식은 더 이상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은 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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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율 100% 기업

회사명 참가율(%) 회사명 참가율%)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00 케이씨씨 전주2공장 100

금포피앤비화학 100 아시아나에어포트 100

경농 100 제일사료 함안공장 100

우진일렉트로나이트 100 일신화학공업 100

삼양웰푸드 100 롯데칠성음료 100

씨텍 100 벽산 익산공장 100

조비 울산공장 100 위니아만도 100

남양유업 경주공장 100 웅진식품 100

삼성테크윈 제3공장 100 노루케미칼 100

제이브이엠(주) 100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100

확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실태조사에서 참가율 100% 기업이 20사, 채택률 100% 기업이 38사로 집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택률이 높다는 것은 제안의 질이 높아졌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제안이 많아졌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실시율 100% 기업도 21개사로 나타났다. 실시율이 높다는 것은 제안활동이 성과 직결형으로 전환되

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이디어제안은 미실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

다. 그러나 100% 실시를 완료한 제안이 많아졌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제안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만이 

동기부여는 아니다. 내가 제출한 제안이 실시가 되어 회사 발전과 고객만족에 기여할 때 제안자는 더 큰 동기부

여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한편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의 항목 수치는 소폭 하락함과 동시에 우수 기업들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은 그만 

큼 제안이 활성화된 기업과 저조한 기업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즉 제안활동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기가스, 의약업, 비금속광물 업종의 제안활동은 아직도 성장이 둔화된 

부문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기업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 제안활동도 지속적인 

투자와 홍보,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없이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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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율 100% 기업

회사명 실시율(%) 회사명 실시율(%)

엘지화학 오창공장 100 삼양웰푸드 100

대웅제약 100 에스케이씨 솔믹스 100

퍼시스 100 위니아만도 100

에스에라이텍 100 이오시스템 100

에스티엑스조선해양 100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100

아세아시멘트공업 대전공장 100 일광엔지니어링 100

덕양산업 100 포스코특수강 100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100 현대자동차 울산 100

남양유업 경주공장 100 한국델파이 100

신도코리(아산공장) 100 한화보은공장 100

진유원 100 100

채택률 100% 기업

회사명 채택률(%) 회사명 채택률(%)

아이씨엠씨 100 아모레퍼시픽 설록차사업장 100

일진베어링 100 와이케이스틸 100

한국항공우주산업 100 기산전자 100

홈플러스 주식회사 100 광동제약 100

세미크론 100 에스케이씨 솔믹스 100

랍코리아 100 위니아만도 100

덴소풍성(주) 100 유신정밀공업 100

효성 용연2공장 100 와이지원 안산공장 100

타라티피에스 100 케이피씨 100

에스아라이텍 100 이오시스템 100

아세아시멘트공업  대전공장 100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100

덕양산업 100 금강공업 100

제일모직 여수사업장 100 우진일렉트로나이트 100

남양유업 경주공장 100 일광엔지니어링 100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100 한국후지필름 1,2공장 100

신도리코(아산공장) 100 포스코특스강 100

진유원 100 한국야금진천공장 100

케이씨씨 전주2공장 100 한국델파이 100

롯데케미칼 울산 100 한화보은공장 100

인당 추진예산 감소, 인당 포상금은 대폭 상승

  제안활동의 인당 추진예산액은 전년도 266,449원에서 올해에는 31,849원으로 대폭 감소되고, 인당 포상금은 

전년도 58,933에서 135,586원으로 대폭 향상됐다. 올해에는 포상금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

성화 캠페인,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상품 제작, 사례집 제작 등 활성화를 위한 예산 비용도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예산액의 상승은 제안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당 포상금이 상승된 것은 제안활동의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것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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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포상금 상위 20사

회사명 인당 포상금(원) 회사명 인당 포상금(원)

금융결제원 843,750 금호미쓰이화학 454,545

케이넷 833,333 인지디스플레이 416,909

현대제철 당진공장 688,350 고려제강 396,410

삼성정밀화학 659,824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286,880

롯데칠성음료 579,183 웅진케미칼 266,392

농심 558,140 제일사료 함안공장 262,079

조비 울산공장 548,387 금호석유화학 울산수지공장 249,293

삼성토탈 531,203 대성에너지(대구도시가스) 232,772

벽산 익산공장 519,663 금호석유화학 울산수지공장 229,572

현대중공업 513,659 한국수력원자력 228,265

효과가치 상위 20사

회사명 효과가치(배수) 회사명 효과가치(배수)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2,854 한국중부발전 1,108

이수페타시스 2,650 백산 953

동원시스템즈 함안공장 2,400 동부화재해상보험 900

경농 2,329 한국남동발전 815

씨제이제일제당 안산공장 2,299 한국자동차 전주 797

영풀정밀주식회사 1,929 한국파워트레인 703

일광엔지니어링 1,667 덴소풍성(주) 482

에스티엑스조선해양 1,563 신도리코(아산공장) 461

신한카트(주식회사) 1,428 우진일렉트로나이트 434

대우조선해양(주) 1,199 한라건설 400

  추진예산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철강금속(146,919원), 그 다음이 화학(139, 753원) 업종으로 나타났다. 추진

예산액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교육 등 무형적인 동기부여 차원보다는 포상금 등의 유형적인 동기부여 차원으로 

제도를 이끄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의외로 포상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도 다수 있었다. 최

고등급, 최저등급의 포상금은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아예 없다고 답한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포

상금이 지급될 정도의 제안이 나오지 않거나 마일리지나 국내 연수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우려할만한 일은 도대체 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성과라 할 수 있는 포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기업은 제안활동이 그저 명맥만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당 포상금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제안활동이 활성화된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들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고등급 제안의 포상금이 높았고, 특히 유형효과 대비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많았다. 하지만 최고 포

상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활성화된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규정상 최고 포상금만 높게 

책정했을 뿐, 효과가 적은 제안에 대한 포상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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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운영과 추진 형태

업종 불문 혼합형 제안제도 운영 형태가 대세

  제안활동 추진 형태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제안을 

도입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제안 역사가 50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반에 가까운 기업이 2000년 

이후에 제안을 도입했다는 응답은 말 그대로 비제조업에서는 2000년 이후에 제안제도를 새로 도입한 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제조업은 이전 유명무실했던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제도를 정비한 시기를 답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이전에 도입했다는 기업은 18%, 1989년 이전 도입했다는 기업은 9%, 도입한 기간을 

모르겠다고 답한 기업도 15%에 이르렀다. 

  

기업별로 다양한 혁신활동이 진행되면서 제안활동만 전담하는 담당자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하다. 이에 반해 비제조업에서는 혁신의 가장 기본으로 제안활동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져 전임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응답자 중 제안

활동을 전담한다는 비율이 66%, 겸임한다는 비율은 3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전담 비율은 

60%, 비제조업의 전담 비율은 72%다. 전년대비 전담 비율은 제조업은 전년과 같은 60%고, 비제조업은 전년

(68%) 보다 4% 상승했다. 전담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제안활동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기업의 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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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했다는 증거이며 향후 제안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혼합형이 88%, 실시제안은 6%, 아이디어제안은 6%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에 비

해 실시 제안은 1% 감소한 반면 아이디어 제안은 4% 상승했다. 작년과 대비해 거의 차이가 없지만 실시 제안

은 약간 줄고 아이디어 제안은 약간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제도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혼합형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조업

에서는 실시제안이 활성화 되어있는데 반하여 비제조업에서는 아이디어 제안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조 

업종의 경우 현장 중심의 제안이 중심이 되므로  실시제안이 많이 제출되는데 비하여, 비제조 업종의 경우는 조

직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타 부서 제안 등으로 실시까지 가는 데는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애로점이 존재

한다. 그리고 비제조업의 경우 제조 업종에 비해 업무와 제안과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많아 제안 건수도 적고 

실시제안도 덜 나오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등급 제안은 위원회 심사로, 저등급 제안은 직제 심사로 단순화해야

제안심사 방법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저등급은 직제심사로 고등급은 별도의 심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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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혼합형 심사를 하는 기업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52%보다 20% 높다. 그 뒤를 이어 위원회심사가 14.0%, 직제심사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의견

도 2%로, 기타 의견으로는 제안 해당 부서의 부문장 평가, 지식전문가의 심사, 실시자의 심사 등이 있었다. 그

나마 직제심사가 22%에서 12%로 감소된 것은 제안의 심사 프로세스가 전문심사 중심으로 가고 현업부서에 임

파워먼트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안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가장 좋은 심사 방법은 직제심사와 위원회심사를 혼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안 건수 중 전체의 80% 가까이는 소위 저등급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저등급 제안까지 위

원회심사로 운영한다면 제안의 피드백 기간이 길어지는 폐단은 물론 심사위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때문에 

저등급제안은 간단히 직제심사로 진행하고, 5% 안팎의 해당하는 고등급 제안만 심사위원회의 전문가들에게 검

토를 받으면 될 것이다. 저등급제안은 참여의 의미로, 고등급 제안은 성과의 의미로 접근한다면 활성화의 길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때 심사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심사자를 단순히 채점자가 아닌 제안

자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제안 내용을 보다 업그레이드 해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활성화를 이야기할 때 심사자 양성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조사에서는 1차 심사자가 직속상사라는 응답이 50%, 심사위원회가 1차 심사자라는 응답이 13%, 상황에 

따라 변경한다는 응답이 12%이다. 여기서 직속상사라는 응답은 말 그대로 제안자의 직속상사일 수도 있겠으나 

제안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장을 포함할 수도 있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기타 의견으로 1차 심사자가 

CS리더, 각 부서의 팀장, 마스터심사, 분야별 지식전문가, 관리자, 감독자, 전 직원, 본인심사, 제안 간사라는 

응답도 있었다. 1차 심사자는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부서장이 가장 적당하다. 저등급 제안까지 심사위원회

가 심사한다면 그 조직은 조직 차원의 시간 관리와 업무의 분배가 힘들어질 수 있다. 2차 심사는 위원회 심사가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1차 심사는 해당 부서장이나 제안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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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등급 제안을 심사하는 1차 심사에 이어 고등급 제안을 심사하는 2차 심사의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응답

이 전년도 50.5%에서 43%로 하락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제안의 증가 및 유연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는

데 제안제도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된 측면이 있다. 반면 50% 이상 비율은 전년도 24%에서 

26%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안심사의 2차 심사 비율이 50%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차 심사 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을 살펴보면 제안 인당 건수나 참여율 등

이 높았고, 제안 도입 연도도 오래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차 심사 비율이 50% 이상 기업 중에는 제안이 

2000년대 이후에 실시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일수록 점수를 후하게 

주고 이러한 경향이 제안 동기를 북돋운다고 여기기 때문에 2차 심사 비율도 높은 편이다. 때문에 전년도에 비

해 활성화된 기업도 증가했지만 초기 제안 모습을 갖고 있는 기업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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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상위 30% 이내 등급을 고등급 제안으로 보고 있다. 본 조사에서 고등급 제안 분포율을 

살펴보면 4% 미만이 19%이고, 5~9%가 10%, 10~19%가 11%, 20~29%가 7%, 30%이상이 12%로 

나타났다. 미산출의 경우 전년 38%에서 41%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제안활동의 

경제효과보다는 참여를 중시하는 기업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 고등급 제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줄어든 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미산출 분포율이 전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제안활동이 전원참여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활동 별로 추구해야 하는 유․무형의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

다. 이러한 효과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제조업에서는 고등급 제

안을 창출하기 위해 제안자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비제조업에서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미산출 비율이 현격히 줄여야 

한다는 것이며, 제안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기위해서는 고등급 제안이 더욱 늘어나야만 하겠다. 그래야만 경영층

이 바라볼 때 혁신활동으로 제안활동을 인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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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포상과 관리 형태

제안 인센티브의 확대와 관리 시스템 정교화의 필요성 대두

  시대가 변화되면서 제안제도의 관리 형태도 변화되고 있다. 특히 제안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기존 제안제

도의 관리 형태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일등공신이다. 제안 전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질적인 제안활성화에 더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 각 기업의 심사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수시 또는 즉시 심사된다는 비율이 42%로 가장 높

았다. 그 뒤를 이어 매월 처리한다는 비율은 36%이다. 81%가 월 내에는 제안 심사까지 완료되어 포상금이 지

급되고 있다. 하지만 전년에 비해 반기, 연간으로 제안이 처리된다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비제조 부문에서

도 특히 공공 서비스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공 서비스업은 제안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제안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제안자의 사기 및 의욕을 저하시키도록 만

드는 요인이 된다. 

제안제도를 좀 더 스피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를 슬림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

진 심사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심사자에게 심사 권한을 이양하여 낮은 등급의 제안은 바로 바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노력을 통해 제안 처리 기간이 포상금 지급까지 최대 1개월을 넘지 않도록 운영

해야 한다.

 가장 적당한 포상금에 대해 추진자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단 하나, 즉 고등급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효과에 따라 포상하고, 저등급에 대해서는 참여의 의미로 누구에게나 쉽게 줄 수 있는 금액

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 최고등급 포상금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5%에 이른다. 가장 많은 의견은 499만원부터 

100만원까지로 전체의37%를 나타내고 있다. 또 50만원 이상에서 99만원 이하가 14%이다. 업종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고 포상금으로는 적다는 느낌이 든다. 기타 효과 금액에 대비하여 지급한다는 답변이 많았고, 고

등급 포상금에서 플러스 알파를 지급한다는 답변도 다수 있었다. 이 중 특히 포상 한도가 없다는 의견도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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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었다. 경제효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품의를 거쳐 포상금을 결정한다는 답변으로 보이나 아직 큰 유형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다르게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된다. 최고등급 포상금은 효과에 따라,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포상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최저등급 포상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해보니 2천원 이하를 최저등급 포상금으로 책정한 기업이 37%로 가

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천원~9천원까지가 23.0%를 나타냈다. 몇몇 기업은 최저등급 시 따로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는데, 최저등급의 제안이라도 소정의 마일리지라든지 기념품 등을 지급한다면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최저등급 포상금으로 100원, 

200원, 300원, 500원을 지급하는 기업도 있었고, 기타 답변으로 상품권이나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는 답변도 다

수 있었다.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초기에는 금전적 인센티브만큼 큰 동기 부여 요인은 없다. 제안자들

이 제안활동에 대한 보람을 스스로 느끼고 셀프리더십(Self Leadership)에 의해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기

까지는 포상금을 통한 금전적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제안활동에 대한 참가율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사소한 저등급 제안이라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선 제안에 대한 사원들의 관

심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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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방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현금 지급 및 별도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비율이 65%로 가장 

높다. 급여에 포함해서 월말에 일괄 지급한다는 비율은 12%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도 11%와 별 차이가 없는 

수치다. 매년 현금이나 급여 외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 반대로 급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기타 답변으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답변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비제조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제안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금이다. 개선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고 경영자에게 받는 현금 포상이야말로 제안자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다

 포상금 지급 시 세금 처리는 41%가 수혜자 부담으로, 회사부담이 26%, 비과세가 22%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 시 세금처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 관점에서 보면 최선이지만 제안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회사에서 부담하거나 비과세로 처리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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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안을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많

은 기업들이 제안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 조사를 살펴보면 제안 관리 방법은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산관리 시스템으로 제안을 관리

한다는 기업이 44%, 수작업으로 관리한다는 기업이 24%, 전산과 수작업 동시에 진행한다는 기업이 32%로 나

타났다. 실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69%라 할 수 있다. 현재 제안 전산시스템은 더욱 진화하여 제안

과 다양한 혁신활동의 연계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제안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은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이므로 이에 많은 기업들의 시스템 도입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회사나 사내 전산개발팀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안시스템 개발 시에는 제안 전문

가가 개발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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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활동 조사 결과
소그룹 활동을 통한 현장의 문제해결과 자주관리

  전 임직원의 창조적 역량을 회사의 총체적 에너지로 만들어 나가려면 목적과 목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가

져야 하며, 소그룹 활동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전원참여를 통한 기업 활력 조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즉 

소그룹 활동을 통해 팀워크 향상과 자기계발, 그리고 지식의 창출과 공유, 지식경영의 기반활동이라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바탕이 된 제안활동은 참여의 의미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모아 현실화시키는 소그룹 활동은 성과의 의미로 그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일률적인 소집단 활동, 분임조 활

동에서 벗어나 하이미팅, 지식교류회, 상상유레카, 희망그룹, 도전그룹회의, 도약21운동, MASTER Challenge, 

nwt(내추럴 워킹팀), YES2010, JUST1050 등 목적과 비전에 맞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중 특징적인 

모습은 제조업은 물론 비제조업 내 학습조직, 즉 CoP활동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관심사의 모임으

로 일컬어지던 1차원적인 모임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이전 품질 분임조와는 다른 한층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소그룹활동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반영하듯 본 실태조사에서도 총 125개사가 소그룹활동에 대해 회신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기업이 소그룹활동을 전개하고는 있지만 프로젝트성 활동의 성격이 강해 불규칙적으로 운영

되거나 체계적인 제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 실적과 비교해보면 제조업의 회신률은 88개사에서 101개사로 늘었고, 비제조업의 회신률은 22개사에서 

33개사로 상승했다. 평균 구성 인원과 평균 테마 해결 건수, 월 평균 회합 수, 테마당 활동 평균기간은 전년도

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런데 회합 1회당 평균시간이 65.4분에서 80.5분으로 조금 증가한 점과 소

집단별 평균 포상금이333,353원에서 457,419원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비제조업은 조직 자체가 소그룹으로 편성될 수도 있어 소그룹 활동을 추진하기에 매우 쉬운 장점을 가진 업종

이다. 소그룹 내에서 기술 환경이나 업무절차의 내용, 지식의 공유는 물론 자유롭고 다양한 소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신기술의 학습과 공유, 전파는 부서 간, 계층 간 소통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점은 정규교

육과 더불어 학습 지향적인 조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자기계발과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이 공식적 부서와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형

성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비제조업에서 특히 소그룹 활동이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은 지속적인 활성화 모습 구축

  전체적으로 소그룹활동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국내 소그룹 당 평균 구성 인원은 14명으로 이 조직원들은 평

균 월 2.3회씩, 회합 1회당 평균80.1분 동안 회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 평균 

1.6건의 테마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소집단 편성률은 전체 75.0%에서 75.9%로 미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전년도 81%에서 82.9%로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은 전년도 48%에서 47.5%로 소집단 편성

률이 약간 하락했다. 업종 불문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소그룹활동 특성상 그 어떤 수치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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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종합실적 업종 실적 종합실적 업종 실적

2013년 제조 비제조 2012 제조 비제조

분석 기업 수 134개사 103 31 134개사 101개사 33개사

소집단 평균 구성 인원 14명 14명 14명 10명 11명 10명

소집단 편성률 75.9% 82.9% 47.5% 75% 81% 46%

평균 테마 해결 건수 2.4건 2.8건 0.9건 1.6건 1.7건 1.4건

월 평균회합 수 2.3회 2.4건 1.7건 2.2회 3.1회 1.6회

테마활동 평균기간 6개월 5.4개월 6.3개월 5.4개월 5.2개월 6개월

회합1회당 평균시간 86.1분 70분 117분 80.5분 72분 91분

소집단별 평균 포상금 21,320,983 20,159,249 26,200,267 457,419원 625,824원 312,424원

효과지수 306배 320배 174.5배

편성률이 활성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의 소그룹 편성률 추세가 한풀 꺾인 

것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조직 내 팀 활동이 둔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는 현상이 소그룹활동의 

편성률을 떨어 드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그룹활동은 조직 내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혼

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하는 활동이기에 제안활동에 비해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 간의 소통과 팀워크 강화와 집단 시너지(Synergy)를 높이는 활동이라는 점에

서 중요성이 강조 된다.

소그룹 제도 운영

소그룹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담 전문가 육성 필요

  본 협회에서는 제조 중심의 획일적인 소그룹활동을 뛰어넘어 전 업종에서 접목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이라는 

명칭 하에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운영 시스템을 갖춘 지식기반 사회의 새로운 그룹 활동으로 CoP활동을 소개했

었다. CoP(Community of Practices)는 공통 관심사에 대한 직원들의 전략적, 자발적 모임으로서 연구검토, 문

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학습, 경험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해 목표달성과 과제해결 등을 수행하는 기법으로 풀이될 

수 있다.  현장은 아직까지 품질 분임조를 운영한다는 답변도 많았지만 이전의 획일화된 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명칭을 보고 짐작하건대 자사에 걸맞은 활동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그룹활동의 도입 시기를 2001년 이후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51%에 달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7% 감

소한 수치다. 전년과 동일하게 2001년 이후 도입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시대의 변화 속에 새로

운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소그룹 활동으로 전환한 시점이 2001년 이후가 가장 많고, 이 도입 시점을 소그룹활

동의 원년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그룹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임 및 겸임의 비율 조사에서는 특히 전임자가 없다는 회사가 42.7%

로 전년과 동일하고, 전임 인원수가 줄지 않은 것은 비제조업에서의 소그룹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으로도 볼 수 있다. 겸임 수도 없다는 응답이 32.7%에서 37%로 증가했고, 한명이라는 응답도44.2%에서 

44.4%로 미세하게 증가했다.

소그룹 활동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회사 내 소그룹 활동을 기획하고 각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도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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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한다. 또한 개선이나 학습활동 결과를 수렴, 확산하는 틀을 제공하거나 각종 대회를 주최하여 결과물을 

확산시킨다. 또한 운영 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의 및 방문 상담 창구로, 캠페인 중에는 캠페인 추진 및 평가기구

로 활동하며 소그룹 간 협의체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도 담당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일들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데 전임, 겸임 등의 담당자가 없다는 것은 소그룹 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하

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여러 혁신활동의 운영에 따라 전임 비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도 규모와 특징에 맞게 소그룹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사무국을 운영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적

절하게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인원
전임인원수 겸임인원수

명수 구성비(%) 명수 구성비(%)

없음 50 42.7% 40 37.0%

1명 48 41.0% 48 44.4%

2명 12 10.3% 10 9.3%

3명 2 1.7% 3 2.8%

4명 2 1.7% 1 0.9%

5명이상 3 2.6% 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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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 편성과 구성 운영

  소그룹 편성률이 91%~100%라고 응답한 기업은 53%로 전년도 46%에 비해 7% 상승했다. 그 뒤를 이어 편

성률이 50% 이하라는 응답이 전년도 40%에 비해 20%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제조업은 전년도 81%에서 

82.9%로 다소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전년도 48%에서 47.5%로 소집단 편성률이 하락했다. 이는 작년과 비

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소그룹활동은 회사 내 숙원 문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테마를 해결하기 때문에 연구(공부)로 시작해서 

연구(공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그룹 활동을 자기계발 기회라고 하는 것도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

해야만 충실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 활동은 업무 지식, 기술적인 내용, 기준이나 작업방법, 

일의 배경, 의사소통과 결정방법, 조직 활동 방법, 문제해결 기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므로 

각 기업에서는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그룹 단위 평균 구성 인원이 6명~10명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56%로 전년도 6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11~15명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전년도 24%에서 18%로 감소했다. 5명 이하는 전년도 

11%에서 12%, 16명 이상은 전년도 4%에서 14%를 나타냈다. 소그룹 편성 시 이상적인 인원을 10명으로 볼 

때 양호한 수준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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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실태 현황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활동으로 조직의 핵심과제 해결

  소그룹 활동 회합시간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49%로 

전년도 49.5%에 비해 거의 같다. 이는 자유로운 소그룹 활동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근무 중 회합시

간은 전년도 70%에서 33%로 급격히 감소했고, 근무 외는 전년도 20%에서 18%로 하락했다. 소그룹 활동 운

영 형태가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집중력 있는 소그룹 활동을 위해서는 근무 중에 규칙

적으로 운영되는 모습도 필요하다.

  소그룹 평균 테마 해결 건수가 1~1.9건이 46%로 전년도45%보다 다소 상승했고, 0.9건 미만이라는 답변이 

전년도 27%에서 18%로 감소했다, 2건~2.9건은 전년도 5%에서 9%로 하락했고, 3건~4.9건이 전년도 10.3%

에서 13%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5건 이상은 전년도 13%에서 14%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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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평균 해결건수 상위 10사

회사명 해결건수 회사명 해결건수

한국델파이 36.3 덕양산업 8.5

한국엔겔기계 21.1 우리아비바생명 8.0

제일사료 함안공장 13.2 현대삼호중공업 7.5

일화 12.0 현대중공업 7.3

남양유업 경주공장 10.1 조비(울산공장) 6.5

  

  일반적으로 소그룹 당 평균 테마 해결 건수 5건을 이상적인 건수라고 볼 때 각 기업들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테마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학습 동아리 성격이 더 강하지는 않은지 소그룹활동에 대해 전체

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시기다. 커뮤니티 활동이든 학습 동아리 활동이든 좀 더 소그룹 활동으로써 목적성을 갖

고 진행하지 않으면 체계적인 관리도 어렵고 영속성을 갖기도 힘들다. 조직원 간에도 성과 창출에 따른 성취감

을 맛볼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소그룹 평균 해결 건수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한국델파이가 36.3건으로 최고 상위에 랭크되었다. 이는 이 회사

가 회사의 사활을 걸고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끄집어내어 해결한 결

과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문제해결에 중독된 양상이 조직문화로 정착되면서 엄청난 문제해결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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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활동 평균기간은 6개월이 2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개월 이상이 22%, 3개월이 19%, 4개월이 

14%, 1개월 미만이 11%, 5개월 미만 7%, 2개월이 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그룹활동 테마해결기간은 

3개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3개월이 지나도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취감이 떨어지게 되어 활동에 

대한 집중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해결 가능한 소그룹활동 테마를 선정하여 

개선의 보람을 체험토록 하는 것이 소그룹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클 것이다. 

  

월 평균 회합 수는 2회 이상이 39%로 가장 높았는데, 전년도에는 29%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냈다. 소그룹 활

동에서는 월 4회 회합 수를 가장 이상적인 수로 여기고 있는데, 올해 수치는 17%로 전년도에는 26%에 비해 

하락했다. 1회는 전년도 28%에서35%로 상승했고, 3회는 전년도  5%에서 3%로 약간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회

합 수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그룹활동을 월 평균 1회 하게 되면 전월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흐

르게 되고 문제해결활동의 흐름이 끊기는 어려움에 처할 수 도 있다.   

활동 기간이 장기화되는 전문적인 테마일수록 자주, 집중적인 테마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여건상 어렵다면 소

그룹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 업무 분담 및 과제 등을 부여하고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등 활동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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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그룹별 연간 집행된 포상금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100만원 이상이 87%에서 94%로 증가되었다. 50만 

원~99만원은 5%, 9만원 이하가 0%를 차지하였으며, 10만원~29만원은 0%로 나타났다. 이는  소그룹 활동의 

포상금이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활동과 마찬가지로 소그룹활동에 대한 포상금은 소그

룹 활동의 동기부여로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이다.

소그룹 별 포상금 상위 기업을 보면 벽산 화성공장이400,000,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제이에스전선으로

서 216,000,000원, 3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124,020,000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회사들은 소그룹활동을 통

해 조직의 숙원 과제나 심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그룹별 포상액 상위 20사

회사명 포상액 회사명 포상액

한국항공우주산업 216,000,000 동화기업(동화홀딩스(주)) 36,000,000

현대자동차울산 124,020,000 한전원자력연료 35,000,000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108,708,000 동일고무벨트 30,000,000

한전KPS 59,354,000 세아베스틸 26,450,000

동양시멘트 51,000,000 엘지화학 오창공장 25,200,000

현대삼호중공업 45,0000,00 두산전자BG 21,000,000

현대중공업 44,750,000 현대제철 당진공장 20,000,000

대교 40,000,000 한국마사회 20,000,000

제이에스전선 40,000,000 금호피앤비화학 18,834,000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38,000,000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공장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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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를 해결했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필수다. 본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전체의 44.0%는 인센티브를 지급

하고 있으나 18%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는 의견은 38%로 전년도 38%에 동

일하였다. 전체적으로 소그룹 활동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형태다. 


